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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감성과 열정으로 “과학강국”
13명 과학자가 말하는 <연구자의 조건> … 자연에 대한 마음가짐 중요

“일본에서는 평범한 샐러리맨 연구자가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고 있는데 도대체 한국은 무얼하고 있었는가?”

이웃 일본이 과학분야에서 연이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국내에서는 부러움과 부끄러움이 교차했다. 

그러나 과학기술 강국 일본은 거져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다락원이 내놓은 과학제일주의 일본이 말하는 <연구자의 조건>에서는 2001년 노벨화학상 수상자 등 13명의 

일본 연구자가 과학자로서 성공하기 위한 노하우를 들려준다.

이 책의 저자인 아리마 아키토는 도쿄대 총장과 오부치 내각의 문부상을 지낸 물리학자이다.

아리마 아키토는 1954년 <양자와 중성자의 자기적 성질>에 대해 논문을 썼으나 40년이 지난 후에나 이 연

구가 일본 학사원상을 받았다고 털어놓는다. 그러면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젊은 인재들의 업적을 공평하게 평

가할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한다. 일본 역시 선진국과 비교해 과학자들의 더 나은 환경에서 연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아리마 아키토는 젊은 연구자들에게 연구능력과 독창력을 기르라고 조언한다. 또 논문의 수는 연구자가 얼

마나 정열적으로 연구에 몰두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고 강조한다.

사미오카 우주소립자연구소 소장인 도쓰카 요지는 일선 실험연구자에게 필요한 3가지 요건, 즉 ▷좋은 주제 

선정 ▷좋은 장비 만들기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분야 연구하기를 제시하고 자신의 분야 외의 전문가와 인

간 관계를 쌓거나 국제공동 연구에 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해 준다.  

로봇공학 가상현실의 일인자 다치 스스무(도쿄대 교수)는 기술인 단순한 흥미뿐만 아니라 기초실력과 정열

을 모두 갖춰야 훌륭한 과학자가 된다고 말한다. 인간과 가까운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리학, 행

동학  등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스스로가 감격할 만큼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도 게을리 하지 않았던 자신의 일화를 소개한다. 

2001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노요리 료지도 연구에는 지성뿐 아니라 감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수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되 유행을 쫓기보다는 작은 사실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일에 더 중점을 두라

고 권고한다. 꾸밈없는 마음으로 자연에 다가서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일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노요리 료지의 지론이다.

덧붙여 대학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40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한 자신의 연구와 탐구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한다.

이밖에도 분자유전학과 분자생물학의 일인자인 혼조 다스쿠, 일본 뇌과학종합연구센터 이렉터 마쓰모토 겐, 

전자 홀로그래피의 대가 도노무라 아키라 등이 자신들의 연구 뒷얘기와 여러 가지 실용적인 조언들을 전해주

고 있다.

일선 연구자들이나 연구직을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한 책이며, 전문용어는 따로 주석을 달아 이해하기 쉽도

록 구성했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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